
丁亥年의 끝이라 말하기엔 이르지만, 끝임은 사
실이다. 매번 한 호(號)를 접기 위해 무형의 것에
좇기다보면 끝자락은 탄지경(彈指頃)에 이르는 느
낌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일상을 돌이켜 보면‘일
각 여삼추’이며 무료를 이겨내기가 적잖이 버겁다.
가끔은 두터운 빙하에 갇혀있는 듯 암영이 드리우
지만 끝이 요원하지 않기에 경탄하지도 않는다. 그
래서 戊子年의 정초가 더욱 그리워진다. 독자여러
분의 평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가 없다. 

▶ 이 책자는 농약안전사용 및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해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무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분은서로돌려읽으시어농약안전사용및올바른인식이정착될수있도록협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애독자여러분의생생한현장경험담이나지도수기, 산문,꽁트등투고를환영합니다. 투고한원고
중 뽑힌 글은 본지에 게재와 동시에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매수의 제한은 없으며 접수된
원고는돌려드리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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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통계

독자의 글을
받습니다.

농가와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교

2006

연도

2005

2003

2000

(단위 : 천원)
2,691

3,443

3,250

2,940

2,386

2,541

2,239

1,922
도시가구

농가

56 생활과 농약


